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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2017년도부터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범위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됨에 따라,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출제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

간 6회에 걸쳐 출제된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성취기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출제 범위를 고려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출제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출제 

방안으로는 국어Ⅰ에서 출제하는 방안,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출제하는 방안, 그리고 수능 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목으로 출제하는 방안,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에서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검정고시의 특성상 수험생의 연령과 교육 이력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

존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출제하는 과도기를 두고,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통 내용 요소로 출제

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이에 대해 미리 수험생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통 

내용 요소 자체도 공개할 것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국어과 교육과정, 검정고시, 공통 내용 요소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력 인정 검정고시는 1950년 6월 13일에 ‘대학입학자격검정

고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검정고시 도입 초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

1)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고시 출제 방안’(김덕근 외, 

2015)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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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 혼란과 빈곤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그 취지가 이어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

였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여 제도권 내에서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학력과 졸업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김덕근 외, 2014).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여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의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검정고시의 목적으로 한다(김주훈 외, 2012).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 학력을 인정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되어 왔으며, 각 학교급에서 요구

하는 졸업 정도의 지식과 응용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왔다.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검정고시의 경우 2013년 이

래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왔다2). 그런데 2016년부터는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이하 초졸검정고시)와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에서, 2017년부터는 고등

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출제하게 된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3.8.1.).

검정고시 출제 근거와 범위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뀜에 따

라 2007 개정 교육과정 또는 그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그러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

여 검정고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었거나 변화의 폭이 큰 내용이 출제될 경우 수험생의 체감 난

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어 과목의 경우 낯선 텍스트에 대해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출제 범위를 고려하는 일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검

정고시의 특성상 주 응시자가 교육 소외 계층의 성인들인 만큼 수험생의 다양한 학습 이력과 

교육 배경을 고려하여 검정고시 출제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졸검정고시 출제 

범위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출제 범위로 적용하되, 변화된 교육과정의 적

용에 따른 수험생들의 부담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출제 범위로 하여 출제된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최근 3년간 출제 영역과 출제 내용을 분석하고,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출제 경향을 분석

2) 초졸검정고시의 경우 2013년에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으며, 중졸검정고

시의 경우 2013년에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공통 부분에서 출제되었다. 고졸검정고시는 

2013년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된

다(교육부 보도자료(2013.8.1.). 자료 출처(검색일 2016.2.15.):  http://www.moe.go.kr/web/100026/ko/ 

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1&encodeYn=N&boardSeq=4962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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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아 출제한 고졸검정고시에서 그 이전 교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가 바뀔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 요소의 범위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2017년 이후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3)

Ⅱ.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 출제 경향

1. 출제 영역 및 내용

고졸검정고시의 국어 과목의 출제 영역 및 출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6회

에 걸쳐 출제된 문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2013-2015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 출제 영역별 문항 수

영역

문항 수
출제 비율

(%)

평균 

문항 수2013년 
1회

2013년
2회

2014년 
1회

2014년
2회

2015년 
1회

2015년
2회

계

듣기･말하기 0 0 0 0 0 1 1 0.67 0.17

읽기 3 7 4 6 6 5 31 20.67 5.17

쓰기 0 1 0 2 2 2 7 4.67 1.17

문법 4 54) 3 5 6 4 27 18 4.5

문학 18 12 18 12 11 13 84 56 14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문학 영역의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듣

기･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출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3년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6회에 걸친 평균 출제 문항수를 살펴보면 문학 영역이 14문항인데 듣기･말하기 

3)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군에 적용될 예정이나,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는 초졸검정고시와 중졸검정고시의 경우 2015년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이었으며, 2016년

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는 2016년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고 2017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검정고시 출제 범위

를 고려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4) 하나의 텍스트에 여러 영역의 문항이 출제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중세 국어 자료인 ‘소학언해’

를 텍스트로 삼고 출제한 문항 중에서 1문항은 중세국어의 특성을 묻고 있어 문법 영역의 문항으로 

분류하였으나, 2문항은 내용 이해를 묻고 있어 읽기 영역의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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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0.17문항이어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특히 듣기･말하기 영역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시험에서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2015년도 2회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는 국가

수준학업성취도 시험을 비롯하여 지필 평가의 전반적인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듣기･말하기

와 쓰기의 학업 성취를 지필 평가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제 문항 수가 영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수험생들이 특정 영역만을 학습하거나 특

정 영역은 학습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출제 영역을 설정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고졸검정고시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시점에서 급격

하게 문항 유형이나 문항 수에 변화를 줄 경우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총 6회에 걸쳐 출제된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영역별 내용 요소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2013-2015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 출제 영역별 내용 요소

영역 출제 문항 수 내용 요소

듣기･말하기 1 공감하는 말하기(1)

읽기 31

글의 내용 이해(19), 내용 전개 방식(2), 글의 종류에 따른 특징(2), 글의 목적(2), 

단어의 의미(2), 글의 유형에 따른 독서 전략(1), 접속 관계(1), 사실과 의견의 구분

(1), 글쓴이의 개성(1)

쓰기 7 개요 작성하기(4), 고쳐쓰기(2), 문장 쓰기(1)

문법 27

표준 발음(6), 중세 국어(4), 단어의 형성(2), 단어의 올바른 사용(2), 한글 제자 원

리(2), 의미 관계(2), 어법에 맞는 표현(2), 문장 성분의 호응(1), 지시어(1), 중의적 

표현(1), 부정 표현(1), 피동 표현(1), 높임 표현(1), 관용적 표현(1)

문학 84

서정(33)
작품 이해 및 감상(14), 표현의 특징(7), 시어의 의미(5), 정서 및 어조

(3), 심상(2), 시의 주제(1), 시상 전개(1)

서사(36)
사건의 전개와 내용 파악(18), 작품 이해(8), 인물(5), 서술상의 특징(2), 

표현의 특징(2), 시대･사회적 배경(1)

극(9) 극 갈래의 특징(3), 내용 이해(2), 인물(2), 사건의 흐름(1), 표현의 특징(1)

교술(6) 내용 이해(3), 교술 갈래의 특징(1), 작품 이해(1), 서술상의 특징(1) 

분석 결과 듣기･말하기 영역은 공감하는 말하기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었고, 읽기 영역은 31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쓰기 영

역은 7문항으로 비교적 적게 출제되었는데, 개요표를 제공하고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았다. 문법 영역은 27문항 중에서 표준 발음을 묻는 문항이 가장 많았다. 문학 

영역의 출제 비율은 다른 영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학 영역을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문학 영역 내에서도 서정과 서사 갈래에 대한 문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서정 갈래는 총 33문항 중에서, 작품 이해 및 감상과 관련한 문항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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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되었으며, 서사 갈래의 경우 36문항 중에서 사건의 전개와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극 갈래와 교술 갈래는 각각 9문항과 6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극 갈래는 갈

래의 특징을, 교술 갈래는 내용 이해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2. 지문 활용 텍스트

최근 3년간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에서 지문으로 활용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듣기･말하

기 영역은 지문을 활용한 텍스트가 없었으며, 읽기 영역 10편, 쓰기 영역 4편, 문법 영역 3편, 

문학 영역 30편이 지문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2013-2015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 지문 활용 텍스트

영역 텍스트

듣기･말하기 -

읽기(10)

정보 전달(2) 김치는 살아있다(2014.2), 체력단련장 약관(2015.2)

설득(3)
박이문 ｢영상매체 시대의 책」(2013.2),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2014.2), 세계인권선언문(2015.1)

수필(5)

김수근 ｢건축과 동양정신」(2014.1), 김종철 ｢간디의 물레｣(2013.1), 박완서 

｢트럭 아저씨｣(2015.1), 서경석 ｢인기도서와 비판적 독서｣(2015.2), 이사벨라 

버드 비솝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2013.2)

쓰기(4) 개요표(4)
수질 보호(2013.2), 쓰레기 분리 배출(2014.2),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향상

을 위한 방안(2015.2),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2015.1)

문법(3) 국어 자료(3) ｢소학언해｣(2013.2), ｢용비어천가｣(2014.2), ｢독립신문｣(2015.1)

문학(30)

서정(15)

고전(7)

안민영 ｢매화사｣(2014.2), 윤선도 ｢만흥｣(2015.2), 윤선도 ｢어부사시사｣(2013.1), 작

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2014.1), 작자 미상 ｢청산별곡｣(2014.1), 정철 ｢관동별

곡｣(2014.1),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2015.1)

현대(8)

김남조 ｢설일｣(2014.1), 김소월 ｢진달래꽃｣(2013.1), 김수영 ｢풀｣(2014.2), 백석 

｢여승｣(2013.2), 박재삼 ｢추억에서｣(2013.2), 이육사 ｢광야｣(2014.1), 정지용 

｢비｣(2015.2), 정지용 ｢향수｣(2015.1)

서사(10)

고전(5)

김만중 ｢구운몽｣(2014.1), 박지원 ｢허생전｣(2013.2),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2015.1), 작자 미상 ｢용소와 며느리 바위｣(2013.1), 작자 미상 ｢유충렬전｣

(2015.2)

현대(5)
김유정 ｢봄봄｣(2013.2), 이청준 ｢눈길｣(2013.1),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2015.1), 

채만식 ｢태평천하」(2014.2), 최인훈 ｢광장」(2014.1)

교술(3) 고전(3)
유 씨 부인 ｢조침문｣(2014.2), 의유당 의령 유 씨 ｢동명일기｣(2014.2), 이곡 

｢차마설｣(2014.1)

극(2)
고전(1) 작자 미상 ｢봉산탈춤｣(2013.1, 2014.2) 

현대(1) 이강백 ｢결혼｣(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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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영역에서 활용된 텍스트로는 수필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텍스트 2편, 설득을 목적으로 한 텍스트가 3편이었다. 수필을 문학 영역으로 분류한다면, 읽기 

영역에서 비문학 텍스트가 지문으로 그다지 많이 활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문학 텍스

트는 여러 교과서에 두루 실린 경우가 드물고, 문학 작품과는 달리 내용에 대한 검증이 완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문으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제 비율이 

낮은 쓰기 영역에서는 본격적인 텍스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글을 쓰기 위한 개요표가 지문

으로 제시되었다. 문법 영역은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면서 3편

의 국어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중에서 소학언해와 독립신문은 읽기 영역 문항이 함께 출제되

었다. 문학 영역의 경우 서정 텍스트가 15편, 서사 텍스트가 10편이었다. 서정 텍스트는 고전 

작품이 7편이었고 현대 작품은 8편이었으며, 서사 텍스트는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이 각 5편

씩 지문으로 활용되었다. 교술은 조침문을 포함하여 3편이 지문으로 활용되었으며, 극의 경우 

고전과 현대 작품이 각 1편씩 지문으로 활용되었다. 개별 텍스트로는 봉산탈춤이 2013년 1회 

시험과 2014년 2회 시험에서 두 번 출제되었고, 다른 텍스트들은 한 번 출제되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출제된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문항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에서는 주로 문학과 읽기 영역에서의 출제 빈도가 높았

고 텍스트를 제시하고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듣기․말하기나 쓰기 영역에서의 출제 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은 앞서 밝힌 대로 지필평가의 

한계와도 관련되는 문제로, 고졸검정고시에서 국어과 전 영역의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특정한 내용 요소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점차 여러 내용 요소를 평가 요

소로 삼아 출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다만 고졸검정고시의 수험생이 대체로 교육 기회

를 놓친 성인들인 만큼 다양한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김덕근 외, 2014). 따라서 기존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출제 방향을 유지하면

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문항 수와 내용 요소 등에 무리하게 변화를 주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3년간 현행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에서 출제된 내용 요소들은 대체로 교육과

정의 변화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요소들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읽기 영

역의 내용 이해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학 영역의 작품 이해 및 감상, 사건의 전개와 내

용 이해 등 대부분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이다. 즉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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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함으로써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고졸검정고시에서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

라 하겠다.

셋째, 텍스트 분석 결과 최근 2014년과 2015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출제 범위였으나 7

차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검정고시 수험자의 학습 배경이 다

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종의 국어 교과서로 수험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에도 2007 개정 교

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된 텍스트를 우선 활용해야 할 것이

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목록을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비문학 텍스트를 미리 검증하

여 출제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지문에 활용하는 텍스트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변화5)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근거가 되는 고등학교 국어 과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학년과의 연장선상에서 국어과의 기본 교육 내용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Ⅰ과 국어Ⅱ 과목이 독립적인 선택 과목이면서 동시에 화법과 작문, 독

서와 문법, 문학, 고전과 같은 다른 선택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변화를 살펴보고, 성취기준 

변화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6) 성취기준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이 출제 범위로 바뀔 때 고려해야 하

5) 2007 개정 교육과정은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11～12학년(고등학

교 2～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반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시기를 

9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축소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재편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전면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뀜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선

택과목 중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 대응하는 선택과목을 확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

존의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의 출제 범위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국어 과목이었으므

로,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중 다른 선택과목의 선수 과목이며 일선 학교에

서 주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수하는 국어Ⅰ과 국어Ⅱ를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6) 성취기준 변화와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연구자와 고등학교 국어교사 2인이 함께하였다. 

3명이 각자 성취기준 변화를 분석하고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한 후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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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 요소의 범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1. 듣기･말하기(화법) 영역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영역에서 4개의 성취기준과 말하기 영역에서 5개의 성취기

준으로 총 9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으로 

통합되어 6개의 성취기준으로 그 수가 축소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서 2개 

성취기준이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Ⅰ, 국어Ⅱ 과목과 연계되었고, 1개의 성취기준이 학교급

을 이동해 온 것이며, 3개의 성취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비판적 듣기와 관련한 성취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9-(1) 시사문제에 대한 심층 보

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9-(2) 연설을 듣고 내용과 형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로 된 

중학교 국어 과목의 성취기준이었는데 고등학교로 이동해 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

제된 성취기준은 ‘10-(1) 강의나 발표를 듣고 목적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한다. 10-(3) 사회 방

언을 듣고 언어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10-(4)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 특성을 이해한다, 

10-(2) 자신과 배경 지식이 다른 청중에게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보고한다. 

10-(4)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 10-(5)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이

나 느낌을 발표한다.’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10-(2)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와 ‘10-(3)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가 통합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Ⅱ-(1)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로 연계되었다.

성취기준 변화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말하기․듣기(화

법)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듣기･말하기(화법)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

2009 성취기준 2007 성취기준 공통 내용 요소의 예

1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

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하

여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

적으로 해결한다.

-토론을 듣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논제를 깊

이 있게 이해한다.

-여러 가지 토론의 유형을 알

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여 문

제를 해결한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논제 중심으로 

토론하기

-필수 쟁점 도출하고 쟁점별로 체계적으로 논

증하기

-서로 다른 주장을 이해하고 조정하기

2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

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

해하고, 상대의 주장을 평

가하며 듣는다.

-시사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

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연설을 듣고 내용과 형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비판적으로 들으면서 다양한 주장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기

-정보 자료의 신뢰성,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주장의 공정성 평가하기

-비판적 듣기의 평가 기준 알기



검정고시 출제 범위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국어 과목 출제 방안

141

2. 읽기(독서) 영역

읽기(독서) 영역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5개의 성취기준이 있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각각 3개의 성취기준이 설정되었다. 독서 영역의 경우 성취기

준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변화의 폭이 매우 커 보인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개별 

담화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한 데 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원리 중심으로 성

취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별 담화의 수행을 일반 원리에 포함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들 성취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성취기준을 일반화하였기 때문에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기 도서를 읽고 책의 가치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라는 1개의 성취기준이 삭제되었고, 4개의 성취기준은 추상화되어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1개 성취기준과 연계되었다. 즉 ‘10-(1) 사회적 규약을 담은 글의 특성을 알고 공정성

과 합리성을 평가한다. 10-(2)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을 읽고 사건의 개요와 판단의 취지를 

파악한다. 10-(3) 여러 글을 읽고 전제나 가정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다. 10-(4)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 질문 전략, 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고 추상화되어 ‘Ⅱ-(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와 연계되었다. ‘Ⅰ-(6) 독서의 목적과 상황, 독자의 흥미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글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는 태도를 기른다.’와 ‘Ⅱ-(6)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

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2개는 새로운 성취기준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급

에 있던 ‘7-(1)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Ⅰ-(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Ⅰ-(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로 이동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의 중학교급에 있던 ‘8-(3) 시대적･사회적 배경,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며 글의 의미를 해석

한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Ⅱ-(4)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다름을 

이해한다.’로 이동하였다.

성취기준 변화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독서)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읽기(독서)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

2009 성취기준  2007 성취기준 공통 내용 요소의 예

1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

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

다.

-사회적 규약을 담은 글의 

특성을 알고 공정성과 합

리성을 평가한다.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을 

-문제 해결적 사고과정으로서의 독서의 특징 

알기

 ․글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단어와 문장의 의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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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작문) 영역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쓰기(작문) 영역에 5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고,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국어Ⅰ 및 국어Ⅱ에 7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다. 2개의 성취기준이 삭제되었

으며, 3개의 성취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다른 성취기준과 연계되었다. 쓰기 영역 또한 

변화의 폭이 컸는데, 그 이유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개별적인 텍스

트를 쓸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제시한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작문의 일반적 원리 중심

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Ⅰ-(7)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을 이해한다.’와 

‘Ⅰ-(10) 폭력적인 글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쓴다.’, ‘Ⅱ-(9)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과 연관된 매체의 효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감 있게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한다.’가 새롭게 설정되었다. 삭제된 성

취기준은 ‘10-(4)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체험, 사고, 가치를 고려하면서 식사문을 쓴다.’와 

‘10-⑸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을 쓴다.’이다. ‘10-(1)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주변 인물에 대한 전기문을 쓴다.’와 ‘10-(2)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나 도표 

등의 자료를 해석하는 글을 쓴다.’는 삭제되면서 ‘Ⅱ-(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

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되었다. ‘10-(3) 시사 문제에 대하여 자

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시평을 쓴다.’ 또한 일부 변형되어 ‘Ⅱ-(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와 연계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Ⅰ-(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

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급 성취기준인 ‘7-(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와 ‘8-(3)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쓴다.’에서 이동하여 통합된 성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9 성취기준  2007 성취기준 공통 내용 요소의 예

읽고 사건의 개요와 판단

의 취지를 파악한다.

-여러 글을 읽고 전제나 가

정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

한다.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

의 질문 의도, 질문 전략, 

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

 ․글의 전개 과정 이해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 추론

 ․필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판단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

-다양한 유형의 글(사회적 규약문, 법률적 쟁점

을 다룬 글, 전제나 가정이 다른 글, 면담 기사 

등) 읽기

2

-시대적･사회적 배경, 문화

적 전통 등을 고려하며 글

의 의미를 해석한다.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

습이나 독서 문화가 다름

을 이해한다.

-시대에 따라 독서의 매체 및 독서의 방식 등 

독서 문화의 변화 이해하기

-전통적 독서 문화와 현대적 독서 문화를 비교

하고 차이점 인식하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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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변화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쓰기(작문)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쓰기(작문)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

 2009 성취기준  2007 성취기준 공통 내용 요소의 예

1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

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

다.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

명문을 쓴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

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 

쓴다.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수집하기

-작문 상황 고려하여 내용 조직하기

-통일성 있게 글쓰기

-응집성 있게 글쓰기

-통일성, 응집성 고려하여 고쳐쓰기

2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

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

로하는 글을 쓴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며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

을 쓴다.

-다양한 표현 전략 이해하기

-비유나 강조 등 다양한 표현 전략 활용하기

-문체의 개념, 문체의 효과 이해하기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로 표

현하기

-글의 종류,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고쳐쓰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과 상투적인 표현을 찾아서 고

쳐쓰기

4. 문법 영역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에 5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국어Ⅰ･Ⅱ에 각각 3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개의 성취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개의 성취기준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2007 개

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성취기준은 ‘10-(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이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선정된 성취기준은 ‘Ⅰ-(12) 어휘의 체

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와 ‘Ⅰ-(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이다. ‘Ⅰ-(1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를 비롯하여 4개의 성취기준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계되었다.

성취기준 변화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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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법 영역 공통 내용 요소의 예

5. 문학 영역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영역에 5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국어Ⅰ･Ⅱ에 각각 3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4개 성취기준

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개의 성취기준이 새롭게 선

정되었다. 문학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변화의 폭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선정된 

성취기준은 ‘Ⅰ-(14) 문학 갈래의 개념을 알고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와 ‘Ⅰ-(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이다. ‘Ⅰ-(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를 비롯한 4개의 성취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되었다.

성취기준 변화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문학 영역 공통 내용의 요소의 예

 2009 성취기준  2007 성취기준 공통 내용 요소의 예

1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

상한다.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고유한 생각과 취향, 가

치관 뿐만 아니라 언어 구사 및 형상화 방법 

등에서 작가의 개성이 나타남을 이해하기

-작품을 읽고 작가의 개성 파악하기

-작가의 개성과 학습자 자신의 개성을 비교하

여 자신의 문학 활동을 풍요롭게 하기

 2009 성취기준  2007 성취기준 공통 내용 요소의 예

1

-음운과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교

양 있는 발음 생활에 대해 알아

본다.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음운의 특성 이해하기

-음운 체계의 특성 이해하기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발음하기

2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

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

는 현상을 이해한다.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관용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

한다.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올바른 문장 표현 알기

-기본적인 문장 유형 이해하기

-문장 성분이 잘 선택된 올바른 문장 

표현 쓰기

-중의성과 모호성 없는 문장 쓰기

-문장의 짜임새가 잘 갖춰진 문장 쓰기

-효과적인 담화 표현 알기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고 

표현의 효과 알기

-지시, 대응, 접속 표현 등의 효과 알기

-원근 표현, 부정 표현 등 심리적 태도

와 관련된 표현 효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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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졸검정고시 국어 과목 출제 방안 검토

2017년부터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범위가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됨에 따라 고졸검

정고시 국어 과목도 이를 반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Ⅰ에서 출제하는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Ⅰ과 국어Ⅱ에서 출제하는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능 과목으로 

출제하는 방안,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에서 출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 4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함으로써 고졸검정고

시 국어 과목의 출제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Ⅰ에서 출제하는 방안

국어Ⅰ은 공통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종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어 

영역별 지식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국어과에 대

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국어Ⅰ교육과정

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 수준의 국어 생활 함양에 필요한 내

용을 선정하고 있어(민현식 외, 2011), 국어Ⅰ의 학습만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와 대응이 되는 2009 개정 교육과

정의 과목에는 국어Ⅰ외에 국어Ⅱ도 있다는 점에서, 국어Ⅱ의 성격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성취기준은 국어Ⅰ의 내용 요소가 국어Ⅱ에서 심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어Ⅰ과 국어Ⅱ의 성취기준이 서로 다른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다. 이는 국어Ⅰ만을 출제 범

위로 했을 때 학습해야 할 많은 내용 요소가 누락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또한 출

 2009 성취기준  2007 성취기준 공통 내용 요소의 예

2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

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

해한다.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

-문학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한국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

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 

개념 도출

-다양한 문학 활동을 통해 전통에 대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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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범위를 국어Ⅰ만으로 할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할 때보다 성취기준 수가 50%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범위가 줄어들면 지엽적인 수준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국어Ⅰ만을 출제 범위로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출제하

도록 하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로 인해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과 

학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Ⅰ, 국어Ⅱ에서 출제하는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 중 국어Ⅰ과 국어Ⅱ를 출제 범위로 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국어Ⅱ는 국어Ⅰ과 더불어 공통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종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어 영역별 지식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아

울러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과 같은 선택과목이 국어Ⅰ과 국어Ⅱ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어Ⅰ과 국어Ⅱ는 국어과를 대표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국어Ⅰ만으로

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국어Ⅱ

를 출제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도 부합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국어Ⅱ는 고차원적 국어 

능력을 함양하여 심화된 교양 수준의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음(민현

식 외, 2011)은 물론이고 범교과 학습이나 대학 진학 후의 학문 활동, 사회 진출 후의 직업 활

동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국어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어Ⅰ과 국어Ⅱ는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수 시기를 각

각 1학년 1학기와 2학기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출제 범위

인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이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수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은 내

용의 수준이나 범위 면에서 기존 출제 범위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과목과 동일

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를 

할 때는 출제 범위를 국어Ⅰ만으로 하는 것보다 국어Ⅱ까지 지정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Ⅰ과 국어Ⅱ를 출제 범위로 할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새롭게 추가되거나 난도가 높아진 내용 요소들 때문에, 2007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공부를 

해 왔던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이 되더라도, 이전 교육과정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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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능 과목으로 출제하는 방안

현행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인데 반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출제 범위는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목이다. 이에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제 범위를 수능 과목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

목은 국어 또는 국어Ⅰ,Ⅱ의 심화 선택과목이라는 점에서, 고졸검정고시 출제 범위를 수능 과

목과 동일하게 할 경우 기존에 비해 출제 문항의 난도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시험 과목

의 수 또한 늘어나게 되어 수험생의 학습 부담도 늘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수험생들 중 

수능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범위가 수능과 동일할 경우 이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평생 교육을 지원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졸검정고시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수능 과목과 동일하게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를 설정하는 방

안은 그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수능 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목으로 출제를 할 경우 기존에 비해 범위가 많아짐은 물론이고, 내용 또한 심화되어 수험생

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졸검정고시 출제 문항의 난이도 조

절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에서 출제

하는 방안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교육과정 사이에는 공통

점도 있지만 삭제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 학교급을 이동한 경우도 많았다. 2007 개정 교육

과정 혹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출제 범위나 근거로 삼을 경우, 많은 수

험생들이 자신들이 이수하지 않았던 교육과정을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출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어느 것을 기반으로 공부하더라도 검정고시를 치르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

정을 이수한 수험생도 불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일정 정도의 완충 지점을 두게 되어 검정고시의 난이도를 조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이 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나 교육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될 때 시대･사회적 요구나 교과 내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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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새로운 교육 내용들이 출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나 ‘폭력적인 글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

며 글을 쓴다.’와 같이 바람직한 의사소통문화 형성을 위한 성취기준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출제하기 위해서

는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타당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롭

게 추가된 성취기준이라도 기초 연구를 통해 수험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로 검

증될 경우 미리 공지하여 이를 시험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Ⅴ. 결론

 앞서 최근 3년간 고졸검정고시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듣기․말하기나 쓰기 영역

의 문항 수를 점차 늘리고 내용 요소를 다양화하되, 문항 수와 문항 유형에서 급격한 변화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2017년 이후 고졸검정고시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출제해야 한다는 점,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에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서 공통으로 수록된 텍스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교

육과정 성취기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계되었거나 학교급을 이동

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출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출제 범위로 출제할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검토하

였다. 그 결과 기존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출제 

범위로 한정하는 과도기를 두고,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

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017년을 시작으로 1-2년 정도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공통 내용 요소에서 출제하면,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가 바뀌면서 발

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완충 지점을 거쳐 2018년

이나 2019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Ⅰ, 국어Ⅱ에서 출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공통 내용 요소로 출제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수험생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

하며, 공통 내용 요소 자체도 공개하여 수험생들이 출제 범위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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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할 때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2007 개

정 교육과정에서 해당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가 일치하는 성취기준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라는 성취기준

에는 “올바른 문장 표현”이라는 내용 요소와 “효과적인 담화 표현”이라는 내용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들 용어가 지칭하는 정의역이 넓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취기준과 중학교 성취기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성취기준의 경우 고등학교 성취기준인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에서 공통 내용 요소의 추출이 가능하며 그 외 중학교 성취기준에서도 공통 내용 요소

를 추출할 수 있다. 실제 문항을 개발할 때에는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평가 요소를 설정

한 후 그에 맞는 문항을 구안하도록 한다.7)

7) 문항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영역 문법

성취기준

2009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2007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공통 

내용 요소

▪올바른 문장 표현 이해하고 사용하기

▪기본적인 문장 유형 이해하고 사용하기

▪문장 성분이 잘 선택된 올바른 문장 표현 쓰기

▪중의성과 모호성 없는 문장 쓰기

▪짜임새가 잘 갖춰진 문장 쓰기

▪담화에서 효과적인 표현 알고 사용하기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고 표현의 효과 알고 사용하기

▪지시, 대응, 접속 표현 등의 효과 알고 사용하기

▪원근 표현, 부정 표현 등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 표현 효과 알고 사용하기

평가 요소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찾아 바른 문장으로 고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항 내용]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이 없도록 <보기>의 문장을 아래와 같이 고쳤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오늘은 졸업식이라 집에서 일찍 나왔다. ② 교실 앞에서 예쁜 언니의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

다. ③ 그런데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아서 교실이 썰렁하게 느껴졌다. ④ 졸업식이 끝나고 교문 앞에서 

나는 엄마와 이모를 만났다. ⑤ 이모가 엄마에게 배를 주셨다.

 ① 오늘은 언니의 졸업식이라 집에서 일찍 나왔다.

 ② 교실 앞에서 언니의 예쁜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다.

 ③ 그런데 학생들이 다 오지는 않아서 교실이 썰렁해 보였다.

 ④ 졸업식이 끝나고 교문 앞에서, 나는 엄마와 이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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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및 내

용 요소로 검정고시를 출제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을 단순 비교하면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는 

성취기준이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새로운 성취기

준이 설정됐을 수도 있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급에서 다루었던 성취기준이 학교

급을 이동해 왔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적

인 내용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출제 범위에서 누락하면 안 될 것이다. 다만 공통적인 내용 

요소라고 하더라도 중학교급과 고등학교급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수준과 범위의 간극을 조

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읽기, 쓰기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어 사용의 세부 기능을 개별 종류의 담화

나 글을 읽거나 쓰도록 한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개별 텍스트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지

식 및 원리, 태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자칫 두 교육과정 사이의 공통된 내용 요

소를 간과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 둘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 지식, 원리, 태도 중심

의 성취기준을 담화나 글에 적용했을 때 더 가치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두 교육과

정의 성취기준에서 공통점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 및 원리를 그대로 묻기보다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담화 

및 글에 적용하여 출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담화 및 글을 무엇으

로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할 부

분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담화 및 글, 문학 작품의 수준과 범위를 안내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출제 대상을 선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가 실현된 국어과의 다양한 검정교과서를 검토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담화와 글, 

문학 작품이 각 교과서마다 수록된 빈도를 조사하여 사전에 출제할 텍스트 목록을 확보해 놓

은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⑤ 이모가 엄마에게 먹음직스러운 배를 주셨다.

[정답 및 해설]

정답 : ④

중의적인 문장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며 모호한 문장은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문장을 가리킨다. ①은 

누구의 졸업식인지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므로 졸업식을 한정해 주는 관형어를 삽입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②는 ‘예쁜’의 수식을 받는 말이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언니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이럴 

경우 수식하는 말의 위치를 바꾸어 주면 문장의 중의성이 소거된다. ③은 학생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와 

일부만 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사용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④는 나 혼자서 엄마와 이모 

둘을 만났다는 의미, 나와 엄마가 함께 이모를 만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쉼표를 사용하여 전자의 의미로 

표현하려면 “졸업식이 끝나고 나는, 엄마와 이모를 만났다.”로 하고, 후자의 의미로 표현하려면 “졸업식이 끝나고 

나는 엄마와, 이모를 만났다.”로 한다. ⑤는 문맥상 배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 먹는 배와 타는 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적인 문장이다. 중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의 의미를 한정할 수 있는 말을 수식어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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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는 실제 출제에 앞서 두 교육과정 간의 공통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검증하는 기

초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통 내용 요소를 출제 중에 그때그때 뽑아서 활용할 경우 시

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통 내용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없

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특히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는 성취기준과 그에 대한 해설이 한 단락 정도 있으나,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가 명확하게 제

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내용 요소가 교과서를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 집

필자에 따라 교육과정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실제 구현된 내용 요소에도 차이가 발견된다는 

문제가 있다. 사전 연구에는 교육과정의 분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어과 검정 

교과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 바, 또 다시 검정고시 출제 범위가 바뀌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고졸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로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

정이 적용될 때에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연구는 제안한 출

제 방안에 대한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였고, 공통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였

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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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s of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High School 

Graduation in Korean Language by the Change of the Scope of 

Exam Questions

Eun-A Ka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e up with new measures of a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in Korean language, as the range of the 

examination covers Revised Curriculum of 2009 from 2017.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the tendency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questions in Korean language taken 

six times over the last three years, and the change of Korean language achievement 

standards in comparison between Revised Curriculum of 2007 and 2009. Also, this study 

discussed the applicable measures of sett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in Korean language in consideration of the range of the exam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four measures which are (a) to adopt Korean language 

I, (b) to adopt both Korean language I and II, (c) to adopt the subjects of Korean SAT 

and (d) to adopt common content elements from Revised Curriculum of 2007 and 2009.

This research proposed that the common content elements from curriculum  are useful 

in sett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that is, the different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test-takers. In 

addition to, this study presented some examples of common content elements and 

questions in grammar category, and matters in setting the exam questions. Moreov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ational term of question-making with common content elements. 

It is necessary to notify test-takers of the term and the content. Lastly, this research 

expected to apply these suggestions to further sett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questions from Revised Curriculum of 2015 successfully.

Key Word : Korean Language Arts Curriculum,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on

Conte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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